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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. "
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. ,
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."
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. " ,
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."
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. " ,
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.
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.
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, .
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.
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. .
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, ,
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.
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' ' .
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,

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."
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. " ?"
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. " ,
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.
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."
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.
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.
때문이다.

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○
하느님께 감사합니다.●

편81
우리의 힘이신 하느님께 즐거운 노래를 불러 드려라1 . ◯

야곱의 하느님께 환성을 올리어라.
풍악을 울리고 소고를 쳐라 거문고를 울리며 수금2 . , ◯

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.
초하룻날이다 나팔을 불어라 대보름날이다 나팔을3 , . ,◯

불어라.
이는 이스라엘이 지킬 규정이요 야곱의 하느님께서4 ◯

주신 법이다.
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요셉 가문에 내리신 훈령이다5 .◯
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6 , “◯

희 등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.
너희가 곤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 주었고 폭풍 속7 :

에 숨어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며 므리바 샘터에서 너희◯
를 떠보기도 하였도다.“

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8 “ , . ,◯
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.

너희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이교도의 신을 예배9 . ◯
하지 말지니라.

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나 야훼10 ,
하느님이다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. ,◯
라.”

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11 “ ◯
엘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.

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 두어12 ,
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.“◯
내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13 “ , . ,◯

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.

그리하면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나 당장14 . ◯
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.

주님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첨하게 될 것이니15 ◯
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으리라.

그러나 내 백성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16 ◯
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라.”

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◉ ◯
그리고 영원히 아멘, .

편82
하느님께서 군왕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서시어 재1. ◯

판하신다.
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2. “ ? ◯

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?
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없는 이와 구차한 이3. ◯

들의 권리를 찾아 주며,
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 주어라 악인의 손에서4. . ◯

구해주어라.”
그러나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5. “ ◯

둠 속을 헤매고만 있으니 세상은 뿌리째 흔들린다.
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비록 신이라 말하고 지6. . ◯

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지만,
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7. ◯

리라.”
하느님이여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재판하소서 만백8. , . ◯

성이 당신의 것이옵니다.
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◉ ◯

그리고 영원히 아멘, .


